
학교는 소학교 4학년까지 다녔습니다. 나으면 다시 학교에 다니

고 싶습니다. 동무들을 못 본지 오래 되었습니다. 빨리 나아서 

동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. 저에게는 또 보고픈 아버지와 어머

니가 계십니다. 어머니는 열흘 전에 뵈었는데, 오시면 얼마만큼 

나았냐고 물어보십니다. 병 고치고 숨만 안차면 모든 것 다하

고 싶습니다. 병 다 낫고 나의 희망과 꿈을 꽃 피우겠습니다. 저

를 위해 후원해주신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. 후

원자님 생각하면서 약 잘 먹고 꼭 낫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 

합니다.

안녕하세요? 제 이름은 리주영(가명)이고, 올해 16살입니다. 저

는 2014년도부터 아팠습니다. 처음엔 그저 감기처럼 열이 나고 

기침은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점점 숨이 찼고, 결국 늑

막농흉(늑막결핵)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일반 결핵 약으로

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.

2016년 11월 30일에 유진벨 재단 대표단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

습니다.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 때문에 밖에서 환

자등록절차를 기다려야 했는데, 얼마나 지루했는지 혼났습니

다. 하지만 약을 타서 병을 고친다는 심정으로 꾹 참고 기다렸

습니다. 양성으로 판정 받고 약을 먹은 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. 

총 6개의 다제내성결핵 약 중 파스와 주사가 제일 힘듭니다. 파

스라는 약을 먹으면 막 메스껍고 골이 아픕니다. 그럴 때는 곁

에 있는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. 

이 곳에서 지내는 동안, 오전에는 약을 먹고 힘이 들어서 대부

분 누워 있습니다. 오후 1시까지가 제일 힘듭니다. 어떤 때는 구

역, 구토가 있습니다. 그 때는 메스꺼움 약을 먹으면 좀 낫단 말

입니다. 그 약 먹고 견딥니다. 오후에는 테레비도 보고 자기 생

활을 꾸려 나갑니다. 우리 방에서는 3명이 지냅니다. 제가 제일 

막내이고 모두 언니들입니다. 언니들이 밥도 해주고 저에게 잘 

해줍니다. 

병 다 낫고
나의 희망과
꿈을 꽃 피우겠습니다.
성산 다제내성결핵센터 리주영(가명) 환자

환자 이야기방북 현장

1  �진엑스퍼트(GeneXpert)를 통해 객담 표본을 검사함으로써 

  환자의 다제내성결핵 양성 여부를 진단합니다.

2  각 환자의 키와 몸무게를 기록하는 것은 환자 등록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. 

3  유진벨 환자수첩은 치료과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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